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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에너지시민연대, 새 공동대표 선임
수요관리 강화 운동 집중 전개···부문별 전문가 임원진 새롭게 구성

김봉운 기자 승인 2020.03.17 12:16

2020년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5인 <자료제공=에너지시민연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

는 지난 11일 2020년 대표자회의를 서면으로 갖고 2020년 사업계획·예산

(안) 승인과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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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주년을 맞는 에너지시민연대는 고효율·저소비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 운동을 집중 전개하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들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공동대표단에는 김연화 (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를 선임하고 김태호 (사)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

장은 유임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서울을 비롯한 10개 지역사무국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을 중심으로 전국 228개 시민단체가 에너지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강원지역사무국 및 운영위원으로 황교희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대표, 전남

지역사무국 및 운영위원으로 주인철 목포YMCA 사무총장, 경북지역사무국 및 운영

위원으로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을 선출해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협력을 더

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윤명  (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신우용 서울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도 신임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2000년 출범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기본법

 및 지역 에너지 조례 제정 운동,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 에너지의 날 제정,

 전국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실태조사·캠페인 등 혁신적인 활동으로 에너

지 시민운동을 선도했다.

올해 에너지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견인하고 시민참여 및 지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정책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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